
1. 서  론 

건강과 삶의 질이 전 세계적 화두가 됨에 따라 자연

이 제공하는 건강 효과와 함께 녹지 공간의 핵심 요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바이오필리아

(Biophilia) 이론을 기점으로 녹지와 같은 자연은 생명

의 기원이자 인간에게 가장 최적화 된 환경으로 인식되

어져 왔으며, 오늘날 녹지 공간은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유지 및 제고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Yang and Lee, 2017). 이에 따라 산림과 같이 식생으

로 구성된 녹지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가 진

행되었으며, 심리적, 행동학적, 생리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효과가 보고되어 왔다(Kim et al., 2012; 

Lee et al., 2014; Jeong and Lee, 2021).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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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녹지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물리적 환경요소를 중

심으로 치유 효과를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

으며, 다양한 구성 요소 중 특히 물은 매혹 가치가 높은 

회복 환경의 요소로 다수의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다

(Nasari et al., 2018; Xie et al., 2021; Zhang et al., 

2021). 

일상생활에서 수환경을 접하는 것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됨과 함께(Wheeler et 

al., 2012) 2010년대를 기점으로 물이 제공하는 잠재

적인 건강 이점에 관한 연구들이 본격 수행되었으며, 

최근 녹지 분야 연구들은 회복 환경의 요소로써 수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Herzog and Chernick, 2000; 

Kaltenborn and Bjerke, 2002; Nasari et al., 2018; 

Zhao et al., 2018; Hsieh et al., 2023; Song et al., 

2023). 이들 연구는 주로 물의 청각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녹지 내 수환경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밝혔다. 청각적 측면의 연구들은 다양한 

유형의 물소리를 중심으로 수면 개선(Nasari et al., 

2018), 생리적 스트레스 감소(Hsieh et al., 2023; 

Song et al., 2023), 정서 안정(Zhao et al., 2018)의 

효과를 보고하였으며, 시각적 요소에 관한 연구들은 녹

지 내 수경에 주목하여 경관 선호도(Herzog and 

Chernick, 2000; Kaltenborn and Bjerke, 2002), 스

트레스 감소와 정서 개선(Laumann et al., 2001, 

2003; Zhang et al., 2021) 효과를 밝혀냈다. 하지만 

청각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의 경우 실제 자연에

서 진행된 것이 아닌 소리를 녹음하여 별도의 실험실에

서 진행한 연구로 이를 실제 자연에서의 청각적 효과로 

보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시각적 요소와 관

련한 연구들의 경우, 경관 선호도와 심리평가 등 주관적 

방법을 택하고 있어 객관적인 결과로 정량화하기에 제

한적이다. 

수경은 하천, 강, 호수, 습지, 해안 등 넓은 수역이 있

는 풍경을 의미하며(Zhang et al., 2021), 정서 안정과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녹색 경관의 잠재적 

치유 효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Xie et al., 

2021).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수환경의 시

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인지 메커니즘을 정량적으로 밝

혀낸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인지 메커니즘의 경우 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이는 뇌가 인간이 시각을 통해 

환경을 인지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인체구

조로 물리적·사회적 환경 속에서 인간이 받는 여러 가

지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부위라는 데에서 근거한다

(Park, 2017). 이에 따라 뇌는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

응하고 스트레스 및 정서적 반응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유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Lee 

et al., 2007; Gold et al., 2016; Kang et al., 2022; 

Youn et al., 2022), 특히 자연환경의 치유 효과에 관

한 연구들의 경우에서는 뇌 부위 중 전두엽 반응을 중심

으로 자연에서의 뇌 기능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Joung 

et al., 2015; Lee, 2017; Song et al., 2020). 전두엽

은 뇌의 가장 앞쪽에 위치하는 넓은 부위로 인지기능과 

정서 반응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Lovallo, 

2015; Park, 2017). 스트레스 상태 시 기능이 감소되

는 전두엽은 긍정 정서에 혈류량이 감소하고 부정 정서

와 스트레스 상태 시 혈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는 부위로 알려져 있다(Arnsten, 2009; Kim et al., 

2014). 이처럼 신뢰도가 높은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인

간의 뇌 기능과 수환경과의 상관성을 조사한 사례는 거

의 없으며, 일부 수환경을 대상으로 뇌 반응을 분석한 

연구의 상당수는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났

다(Lee et al., 2009; Xie et al., 2021). 실제 수환경은 

경관, 소리 뿐 아니라 종합적인 자극으로 사람에게 영향

을 미치기에 수환경의 객관적 치유 효과 검증을 위해서

 

Fig. 1. Experiment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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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제 환경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Völker and Kistemann, 2011).

이에 본 연구는 녹색 경관의 치유 요소로써 수경의 

잠재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녹지 환경 내 수경관의 유

무와 유형을 구분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자 현장 실험을 통해 경관별 뇌 기능 차이를 분석하였

다. 대뇌 혈류 변화를 중심으로 녹지 내 수경이 뇌 기능

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적 검토를 통해 수경이 제공

하는 다양한 측면의 건강 편익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환경계획에서 수경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자 및 연구 장소

녹지 경관 종류에 따른 뇌 기능 안정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현장 실험에는 성인 남성 12명이 

참여하였다(24.0 ± 0.9; 평균연령 ± 표준편차). 모든 

참가자는 정신 신경계 등의 기저질환이 없는 자들로, 자

발적인 연구 참여가 가능한 지원자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 규모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규모의 적절성, 통계 검정의 유효성, 현장실험의 용이

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G*power 3.1.9.4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 α=.80, 유의수준 d=.05, 

검정력 1−β=0.80으로 설정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12

명인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는 적정 표본 수를 충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헬싱키선언의 지침에 따

라 공동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진행되

었다(P01-202203-01-020). 

녹지 환경 내 수경관의 유무와 유형에 따른 뇌 기능 

안정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임상 구조는 비

슷하나 경관의 종류가 다른 3종의 녹지를 대상지로 선

정하였으며(국립산림치유원 내 위치), 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도시지역인 풍기읍을 대조 지역(이하, City)으

로 선정하였다. 임상 구조의 경우 세 군데 모두 비슷한 

식생으로 구성된 녹지를 선정하였으며, 소나무와 낙엽

송, 참나무류로 구성된 혼효림으로서 낙엽활엽수가 우

점하는 특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3종의 녹지는 수

경관 특성 및 유무에 따라 폭포 경관(이하, Waterfall 

view), 계곡 경관(이하, Valley view), 수경관이 없는 

녹지 경관(이하, Tree View)으로 구분하였다 (Fig. 

1). 폭포는 너비 약 12 m * 고저차 4 m이며 계류는 폭 

2-5m의 규모로서 연간 지속적으로 물이 흘러 수환경

이 주는 다양한 자극을 느끼기에 적합한 곳으로 선정하

였다. 모든 실험 환경은 안전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사전에 점검 및 제거하여 안전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한 국립산림치유원 내에 연구 

참가자를 위한 대기실을 마련하여 연구 대상자에게 쾌

적한 휴식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의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실험은 동

일한 기상 여건 속에서 진행하였으며, 빛에 의한 시각 

자극을 고려하여 측정한 실험 당일 조도는 

10,612±4,211lx로 나타났다. 

2.2. 측정 지표 및 실험 절차

본 연구에서는 근적외선분광법(Near-infrared 

spectroscopy; 이하, NIRS)을 활용하여 경관 유형에 

따른 뇌 혈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근적외선분광법은 측

정 대상에 700~1,000 nm의 근적외광을 조사하여 대

뇌 전전두피질(Prefrontal Cortex; PFC)의 헤모글로

빈 농도 변화를 통해 활성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

구로, 뇌 기능 안정도를 비침습적 방식으로 평가할 수 

Fig. 2. Experiment Protocol. The order of experiment sites were visited was assigned rando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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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표이다(Ferrari et al., 2004; Kang et al., 

2022). 본 연구에서는 발광부 5개, 수광부 7개, 총 

15CH로 구성된 기기를 활용하였으며(NIRSIT LITE, 

OBELAB, Korea), 피험자의 눈썹 위 1cm 정도의 이

마 중앙에 견고하게 부착하여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고

정한 후 측정을 진행하였다.

Within-group comparison을 위한 현장 실험을 

수행하기 전 참가자를 대상으로 국립산림치유원 내 마

련된 대기실에서 연구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으며, 모

든 참가자는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실험에 참여

하였다. 참가자들은 경관이 다른 네 지역에서의 산책을 

모두 수행하였으며, 순서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참가자

에 따라 실험 환경 순서를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각 연

구대상지로 이동 후 근적외선분광장치(NIRIT LITE, 

OBELAB, Korea)를 부착하였으며, 2분간 사전 안정을 

취한 다음 각 장소에서의 산책을 3분간 수행하였다. 근

적외선분광법을 활용한 대뇌 혈류 반응의 경우 모든 실

험 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측정되었다. 각 대상지 및 대

조지역 간 이동은 연구자의 통제에 따라 차량으로 진행

하였으며, 모든 실험 절차는 Fig. 2에 나타내었다. 

2.3. 데이터 분석 

본 연구에서는 경관에 따른 뇌 기능 안정 효과를 정

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대뇌 전전두엽 혈류 변화에 초

점을 맞추어 경관별 혈류 반응을 분석하였다.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참고한 뇌 과학연구 결과(Al-Shargie et 

al., 2016; Yeo et al., 2018)에서 우측 PFC에 비해 좌

측 PFC에서 일관된 혈류 변화 경향이 도출되고 있는 점

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좌측 PFC 부위를 중심으

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부정적인 정서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측 전전두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과 정서적 반응과 직결되어 스트레

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복측 전전두피질

(Ventrolateral Prefrontal Cortex)의 경계에 있어서

의 혈류량 변화를 분석하였다(Arnsten, 2009; Nelson 

and Guyer, 2011; Kim et al., 2014; Park, 2017). 

수집한 데이터는 SPSS version 21.0 software (IBM, 

USA)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뇌 혈류 분석을 위

한 산화헤모글로빈(이하, Oxy-Hb) 농도 수준은 NIRS

를 활용하여 뇌혈류변화 분석을 진행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도시와 녹지간 비교는 대응표본 t검정

(paired t-test)을 사용하였다. 그룹 간 유의차 검정은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적용하였고

(Joung et al., 2015; Lee, 2017; Song et al., 2020), 

그룹 간 비교는 사후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모든 결과 

값은 평균 ± 표준 오차(SE)로 제시하였으며, 통계적 유

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도시 경관 대비 녹지 경관에서의 대뇌 혈류 변화

본 연구에서는 녹지 경관의 뇌 기능 안정 효과를 정

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도시 경관과 녹지 경관에서의 

좌측 PFC 혈류 변화 비교를 첫 번째 목표로 진행하였으

며, 이를 위해 세 경관 유형의 녹지에서 산책 동안의 평

균 Oxy-Hb 농도와 도시 경관에서의 농도 변화를 분석

하여 주목할 만한 차이를 밝혀냈다. 3분간 산책 동안의 

좌측 PFC 혈류 변화 분석 결과, 도시 경관에 비해 녹지 

경관에서 유의하게 낮은 Oxy-Hb 농도 변화가 관찰되

었다(녹지 경관, 0.088±0.014 µM; 도시 경관, 

0.399±0.007 µM; p < 0.001; Fig. 3). 신경과학 분

야 선행연구에 따르면 Oxy-Hb 농도가 적정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은 대뇌 PFC 혈류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

미하며, 이는 생리적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결과로 해

석된다(Lee et al., 2007; Yeo et al., 2018). 이러한 

결과는 녹지 경관과 도시 경관에서의 대뇌 혈류 변화를 

Fig. 3. Overall mean left prefrontal cortex Oxy-Hb 
concentrations. Data are expressed as means ± 
standard error; n = 12, **p < 0.01; paired t-test 
(one-s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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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이전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Joung et al., 

2015; Lee, 2017; Kang et al., 2022), 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녹지 환경의 다양한 경관이 인간

의 뇌 기능 안정을 촉진하여 생리적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3.2. 녹지 내 수경관의 유무와 유형에 따른 뇌혈류 반응 

본 연구는 녹지 공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

향을 확인한 이전 결과를 바탕으로, 녹지 환경 내 다양

한 요소 중 수경의 존재에 집중하였으며 녹지 내 수경이 

뇌 기능 안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적 검토를 위해 

녹지 환경 내 수경관의 유무와 유형을 구분하여 뇌 기능 

안정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수경이 포함된 녹지 

공간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좌측 PFC 혈류량이 현저

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ree View: 0.283 ± 

0.026µM; Valley View: 0.114 ± 0.020µM; 

Waterfall View: -0.132 ± 0.022µM; p<0.01; Fig. 

4). 특히, 폭포 경관(Waterfall View)에서 가장 낮은 

PFC 혈류 반응이 나타나 비교적 정적인 계곡 경관

(Valley View)에 비해 동적인 수경이 뇌의 이완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Table. 1). 

이러한 결과는 녹지 내 수체의 청각적 요소를 대상으로 

대뇌 안정 효과를 검증한 이전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

로, 대뇌 혈류 분석을 통해 폭포 소리를 들을 때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결과를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

구를 미루어 볼 때(Pak et al., 2015; Hori et al., 

2017; Tian and Bae, 2020; Hsieh et al., 2023), 본 

연구의 결과는 폭포와 같은 역동적인 물이 보이는 녹지 

공간과의 접촉이 정적인 수경관과 녹지 경관이나 도시 

경관에 비해 뇌 기능 안정을 크게 촉진할 수 있음을 시

사하며 녹지 환경에서 수경의 중요성과 뇌 기능 안정 

및 회복 효과를 강조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녹지 환경과 뇌 기능 안정 사이의 연

관성을 깊이 탐구하기 위해 녹지 환경 속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수경관을 대상으로 대뇌 전전두피질(PFC) 

혈류 변화를 분석하여 수경관 유형에 따른 치유 효과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도시와 산림녹지를 비교한 결과, 

산림녹지 환경은 도시 환경에 비해 좌측 PFC 혈류량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적 요

소로 구성된 녹지 경관이 생리적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회복 효과 또한 제공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Chang et 

al., 2008; Lee et al., 2009).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는 녹지 환경의 구성요소인 수경관이 대뇌 활동에 미치

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녹지 내 수

경관의 유무와 유형에 따른 전두엽 혈류 반응을 분석하

Fig. 4. Comparison of left prefrontal cortex Oxy-Hb concentrations in four different landscapes. Data are expressed as means 
± standard error; n = 12, **p < 0.01; One-way ANOVA followed by a post-hoc Dunca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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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결과, 산림녹지에서 수(水)환경의 존재가 대

뇌 전두엽의 안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두엽은 스트레스와 감정 및 정서 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조사한 부위인 배

측전전두피질 및 복측전전두피질의 영역은 이러한 반

응과 직결되는 부위이다(Park, 2017). 스트레스 및 부

정 정서가 증가할 때 이 두 부위에서의 혈류량 증가가 

관찰되므로(Lee et al., 2007; Nelson and Guyer, 

2011; Kim et al., 2014) 본 연구에서 나타난 수경관

에서의 혈류량 감소는 생리적 스트레스의 감소를 반영

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정적인 

수환경에 속하는 계곡 경관에 비해 폭포와 같이 동적인 

특성을 갖는 수환경이 대뇌의 긴장 이완에 보다 효과적

일 수 있다는 결과는 향후 치유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도출하는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폭

포는 경관의 변화와 소리에 있어서 계곡의 그것에 비해 

사람들에게 주는 긍정적 자극의 강도가 세므로 이러한 

환경적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수경관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심리·생리적 

안정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Lee et al., 

2009; Zhao et al., 2018; Xie et al., 2021; Zhang et 

al., 2021; Wang et al., 2022) 결과에 대한 기작을 설

명하는 근거(evidence)가 될 수 있다. 비록 적은 유형

이긴 하나 수환경의 특성에 따른 치유 효과 차이를 도출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치유 효과는 개

인 속성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Song et al., 2013; 

Kobayashi et al., 2017; Kim et al., 2021)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산림 등 자연의 다

양한 환경특성이 스트레스 및 정서반응을 관장하는 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치유 환경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나 관련 연구는 빈약한 실정

이다. 향후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녹지 환경의 다양한 

구성 요소가 대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

구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치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녹지 환경의 도출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되

어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과 뇌 기능과의 관련성에 대해

서는 방법론적 측면과 해석적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

긴 하지만 최근의 연구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의 축적은 근거에 기반 한 치유 환경의 설계 

및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화가 더욱 가속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녹지 환

경은 치유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잠재적 이점

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녹지 

환경이 대뇌 전두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도출

함으로써 이전의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을 설명하기 위

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수환경의 특성에 따라 치

유 효과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도출함과 동시에 동적인 

수환경이 대뇌의 안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

다는 결과를 통해 치유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

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향후 다양한 수환경을 대상으로 

물과의 접촉 방식에 따른 치유 효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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